
탄산가스 사업참여 놓고 티격태격
한국급유 , 50억- 60억원 투자 2003년 생산 … SK 우회적 진출 비난

대한탄산공업협동조합은 최근 해상선박 급유기업인 한국급유가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탄산가스사업은 사실

상 SK가 중소기업을 통해 우회 진출하는 것이라며 SK의 사업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.

이에 한국급유는 한국급유와 SK는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회사라고 반박해 양측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

다.

한국급유는 50억-60억원을 들여 2002년 안에 액화탄산가스 공장 착공에 들어가 2003년 4월부터 생산에 들

어갈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다.

원료는 SK 울산공장에서 전량 공급받아 하루 360톤을 생산해 울산 부산 등에 공급할 방침이다.

한국급유의 액화탄산가스 투자계획이 발표되자 탄산업계는 한국급유는 30년 이상 SK의 대리점을 해오고 있

는 특수관계 회사로 대기업인 SK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침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.

이에 대해 한국급유는 한국급유와 SK는 법적으로 관계가 없어 탄산가스 사업 진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

반박했다.

또 SK가 공정개선을 통해 버려지는 탄산가스를 수집하기로 해 원료를 받아 탄산가스 사업을 하려는 것이라

고 주장했다.

한국급유는 국내 최대시장인 울산 등 영남지역 시장을 빼앗길 것을 우려해 기존기업들이 터무니없는 주장

을 펴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이미 부지를 확보해놓고 있어 사업추진을 구체화할 방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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